
1월 6일(목) / 시 70-72 1월 7일(금) / 시 76-78 1월 8일(토) / 시 79-81

▶ 내용요약 : 시편 70편에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시길 간구하
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다윗은 다소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구
했다. 71편에는 시편기자의 탄식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
는 먼저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시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심을 
고백했다. 이처럼 시편기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72편은 솔로몬의 지혜시이자 제왕시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판
단력과 공의가 왕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71편)
         “나는 항상 (    )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    )하리이다”
▶ 생각하기 :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내용요약 : 시편 76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
다. 하나님께서는 경외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
락하신 것이다. 이에 시편기자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경외할 것을 교훈했다. 77편에서 시편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셨다. 그래
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은총을 거두실까 염려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묵상하며 
다시 소망과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 78편에는 아삽의 교훈이 담
겨져 있다. 아삽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귀를 기
울이도록 백성들에게 교훈했다.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했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엇 같이 인도하셨나? (77편)
▶ 생각하기 :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적 유익을 준
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한다. 둘째,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경계함
으로써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지난 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 내용요약 : 시편 79편에는 포로생활 중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파멸시켰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
도하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들을 심판하시
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80편에도 자신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
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탄식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길 간구했
다. 81편은 절기를 위해 지어진 아삽의 시이다. 아삽은 절기를 지
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다. 
▶ 질문 : 시편기자는 무엇을 비추시길 간구했는가? (80편)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들은 겸손과 지혜의 태도로 
지켜야 한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문화와 사회적 특성 또는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
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예배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1월 9일(일) / 시 82-84

▶ 내용요약 : 시편 82편은 불의한 주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을 행
하는 통치자들이 있었다. 이에 아삽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
판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심판과 주권적 통치를 선포했다. 83편은 전쟁
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시이다.

시편기자는 침묵하거나 잠잠하지 마시고 교만한 대적들을 심판
하시고 그들의 동맹을 폐하시길 간구했다.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84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장막을 사모하고 있음을 고백
했다. 또한 시온을 향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면서 
자신 또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84편)
         “주의 궁정에서의 (    )이 다른 곳에서의 (    )보다 

나은즉 (         )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       )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
스러운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
신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1월 3일(월) / 시 61-63 1월 4일(화) / 시 64-66 1월 5일(수) / 시 67-69

▶ 내용요약 : 시편 61편에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간
구하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담겨져 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62편에는 다윗의 탄식과 교훈적 메
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다윗은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 괴로웠
다. 그러나 그는 잠잠히 자신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63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담겨
져 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
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61편)
         “내가 영원히 주의 (    )에 머물며 내가 주의 (    ) 

아래로 피하리이다”
▶ 생각하기 : 우리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
나님이심을 기억하자.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신앙
적으로 포장된 표현이 아닌, 절대적 사실이다. 새해에 다짐한 것들
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 내용요약 : 64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악한 꾀와 죄로 인해 하나
님께 탄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
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
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65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
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
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존재이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66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기자의 감사가 담겨져 있다. 그는 온 땅
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권고했다. 그
리고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을 고백하고 교훈했다. 
▶ 질문 : 시인은 누구에게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는가? (66편)
▶ 생각하기 :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은 하나님
의 존재를 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
하자. 그분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는가?

▶ 내용요약 : 시편 67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기자의 확신에 찬 
간구와 찬송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써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68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에 대한 하
나님의 심판을 확신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
배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땅의 왕국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
송하도록 권고했다. 69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다. 다윗은 자신이 깊은 괴
로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 그 모든 조
롱과 수치로부터 자신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
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다짐하며 고백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   )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      )하리니”
▶ 생각하기 : 다윗은 깊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
다. 그래서 그의 탄식은 절망이 아닌 찬송이 될 수 있었다. 기억하
자.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